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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가치.

작성일 : 2010. 10. 09 (토) 새벽 4시 40분
작성자 : 주은혜 (부산 주 향기로운 교회)

[ 주님과 새벽에 대화하던 중 주님께서 ‘내 사랑아, 
너는 정말 빛난다.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해.” 하시며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받아쓰게 되었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나는 사람을 보석같이 만들었다.
어찌 보석 같다고 말하는 줄 아느냐.
이 세상 단 하나의 특별함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인생을 만들었다는 말이다.

신의 창조품으로, 
형형색색 찬란한 영을 너희 각각에게 담았고
그로 인해 인생은 더 할 나위 없이 빛나는, 
그리고 값진 보석이 되었다.

너희는 삼위의 보석이다.
귀한 보물이다.
하지만 보물도, 보석도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가치를 잃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가지면
목적한 바대로 쓰이지 않는 법.
너희는 자신의 가치도 제대로 모르며
너희가 원하는 대로,
또는 상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쓰고 사니  
보물이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처럼 살며 
자신을 보물이라 생각지도 못하고 
사는 격과 같이 살고 있구나.

인생들아.
너희는 삼위에게 그 어느 것보다 값진 보물이며,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가치의 사람들이다.
너희는, 너희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삼위를 제대로 알고 만나라.
삼위와 가까이 하고,

삼위를 뜨겁게 배워서
성삼위와 동행하며 자신을 알고
자신만의 색깔로 밝게 빛나는 보석이 되어라.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자신을 돌처럼, 칼처럼 함부로 쓰며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고 허무하게 산다.

그리고 인생 끝난 후에
자신이 돌도, 칼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허무해하며 눈물 흘리고 후회한다.
하지만 그땐 이미 되돌릴 수 없이 늦어버려서 
슬피 운다 하여도 어찌 할 수가 없다.

자신이 온전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온전히 자신을 알고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 아는 방
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창조주 성삼위를 만나고 물어라.
내가 말해 주겠노라.
너희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 일러주겠으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가치를 알고 존재하며 인생을 살아가라.

‘가치.’
삼위는 너희를 가장 빛나는 존재요, 
호흡이 있는 것 중
성삼위를 가장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가치를 잃으니 
마치 짐승과 같이 살고 있구나.
인생 속 너희의 가치를 깨닫고 살길 바란다.
빛나는 인생, 창조목적대로의 삶을 살길 바란다.
진정 그러한 삶이야말로, 
삼위가 원하는 삶이며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믿는 자들, 나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말하겠노라.
나는 너희 인생들에게 
창조한 그 어느 것보다도 넓고 깊은 가치를 부여했
다.
귀하게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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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존재로 창조하였다.
하지만 너희 인생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경멸하며 상처를 내는구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고
존재를 원망하는 자도 있구나.
이 모든 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존재의 빛을 잃어서 헤매이는 자들
이다.
모두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힘듦과 수고를 덜고
인생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해주겠노라.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귀함을 잃으면
보석이 빛을 잃은 격이요,
별이 태양빛을 잃은 격이니
자신의 가치를 알고 또 알아야 한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삼위께 배워야 하는 것이
니
꾸준히 나에게 배우고, 알고, 깨닫고, 
자신을 갈고 닦아 정진하도록 하라.

보석 같은 나의 인생들아,
지구촌 보석 밭,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다른 것으로 인생 살지 말고,
주 예수를 진정 만나자.
너희의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겠노라.
나를 처음으로 만나는 자나
나를 오랫동안 만난 자나
나를 진실함으로 뜨겁게 만나길 바란다.
너의 진실한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가치롭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